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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바람 잘 날 없네…
비자금 수사에 아들 만취소동 … 폭행혐의로 불구속입건

비자금 의혹에 시달리고 있는 한화 김승연 회장의 삼남이 호텔주점에서 만취소란을 벌이고 불구속 입건됐

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0월7일 호텔주점에서 종업원과 몸싸움을 하고 집기를 부순 혐의(재물손괴)로 김승연 한

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인 김동선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9월26일 새벽 1시30분경 용산구의 한 고급호텔 지하주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다 계

약직 여종업원 A씨와 시비가 붙었고 이를 제지하던 다른 종업원 등과 다투다 마이크를 던져 벽면 유리창 등

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김동선씨는 서빙하는 A씨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고, 자신을 제지하던 호텔 보안직

원 최모씨 등 3명에게 주먹을 휘둘러 경상을 입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고, 피해자들은 경찰에서 “김동선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

했다.

경찰은 “김동선씨가 호텔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통상 절차대로 사건을 처리했

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동선씨의 폭행 혐의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친고죄인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고소했던 피해자 A씨가 합의 후 고소를 취하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에 송치했다.

김동선씨는 2010년 7월 중국 광저우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승마국가대표로 선발됐으며 2006년 카타르 도

하 아시안게임에서 승마부문(마장마술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딴 바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

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10/08>


